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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orm and components, decoration and locality of pyongnangans(平

欄干) in Yangban's Houses(32 Houses) in Gyeongbuk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were carried out

through both survey and on-site study, are as below. First, Pyongnangans of Gyeongbuk region Yangban's

Houses can be classified into 4 different types, which are ①Mureum type, ②Gyoran(交欄) type, ③

Mureum-Saldae combination type, ④Simplified Saldae type. And these 4 types are again subdivided into eight

types, depending on differences of both detailed form and framework. Gyoran type are the most common cases

in Yangban's Houses of Gyeongbuk region, whose number is followed by the order of Mureum type,

Mureum-Saldae combination type and Simplified Saldae type Pyongnangans. Decorative 亞 shaped Gyoran type

are more set up in Sarangchaes than in Anchaes, and this was because Decorative Gyorans are more appropriate

to show the Social status and class of a patriarch than humble Mureum type. Pyongnangans of Yangban's

Houses in Gyeongbuk region have their peculiarities in the exclusion of decorativeity, by consistent use of plain

single-layer Pyongnangans. A certain locality is reflected on the types and detailed forms of Pyonnangans.

Mureum type are widely found in Gyeoungju region Yangban's Houses, while Gyoran type were more often used

in Andong region. In Bonghwa region, Mureum-Saldae combination type are found in large quantities. This was

due to the locational chateristics of Sarangchaes in Bonghwa region, which were usually built on steep slopes.

주제어 : 평난간(平欄干), 반가(班家), 지역성, 경북지방

Keywords : pyongnangan, Yangban's houses, Locality, Kyoung-buk region

1. 서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 경북지방 반가(班家)에 사용된

평난간을 대상으로 난간의 유형, 구성요소, 지역성 등

을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지배층이었던

양반사대부가 생활했던 반가애서 난간은 거주자의 추

락 방지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목적 외에도 주택의

위계와 권위 및 거주자의 신분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

*Corresponding Author : kwonje44@daum.net

는 의장적인 요소로 중요했다. 조선시대 건축에서난

간1)은 전통건축 중 궁궐·누정· 관아․일부 반가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인 경북지방 반가에 설치된

평난간 또한 추락을 방지하는 기능적인 목적 외에 주

인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 경제력 및 안채와 사랑채

1) 전통건축의 난간은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리기도 한

다. 상층마루에 두른 層欄, 樓欄 그리고 기둥 바깥쪽 툇마루에 두른

軒艦, 회랑에 두른 것은 회랑난간, 계단 옆에 두른 계단난간이 있고

이밖에 보좌나 불단의 주위에 두른 보란(寶欄)이 있다.(장기인, 『木

造』, 보성문화사, 1988,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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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반가 문화재 종별

창건 및 중수

안채
사랑채 및

별당

안동 하회 충효당 보물 제414호 1516년 1600년대

경주 양동 향단 보물 제412호 1580년경 1580년경

안동 의성김씨종택 보물 제450호 1588년 중수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보물 제457호 1589년

안동 임청각 군자정 보물 제182호 1519년 1600년 중수

상주 양진당 보물 제1568호
1628년,

1808년 중수

안동 하회 양진당 보물 제306호 1650년 중수

경주 양동마을 송첨종택 국민 제23호 1484년 1592 이전

영덕 충효당종택 국민 제168호 1592년 이전

봉화 계서당종택 국민 제171호 1613년 17세기 중반

안동 도암종택 국민 제181호 1630년

예천 남악종택 국민 제248호 1644년 이전

안동 귀봉종택 국민 제267호
1660년,1824년

중건

안동 고성이씨 탑동파종택 국민 제185호 1658년 별당 1775년

경주 양동마을 이향정고택 국민 제79호 1695년

안동 진성이씨종택 국민 제291호 1600년대

봉화 송석헌고택 국민 제249호 1700년대 1700년대

봉화 서설당고택 국민 제293호 1708 이전

경주 양동마을 상춘헌고택 국민 제75호 1730년

경주 양동마을 두곡고택 국민 제77호 1730년

청송 서벽고택 국민 제282-2호 1739년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국민 제24호 1740년
1740년(사랑채)

1751년(별당)

예천 물체당고택 국민 제174호 1700년대

청송 사남고택 국민제282-3호 18세기 말

의성 소우당고택 국민 제237호 1800년 초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국민 제106호
1824년 중건,

1905년 중수

안동 하회마을 하동고택 국민 제177호 1836년

경주 양동마을 사호당고택 국민 제74호 1840년 1840년

봉화 만회고택 국민 제169호 1850년 중수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고택 국민 제84호 1862년 1862년

봉화 만산고택 국민 제279호 1878년

안동 권성백고택 국민 제202호 1800년 말

※ 범 례 : 국민 - 국가민속문화재의 줄임

표 1. 연구대상 목록

등 주요 건물의 위계를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조선시대의 수직적 신분제도 및 상하 서열은

주택의 공간구성과 건축 외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반가의 경우 설치 위치와 가장의 지위 및 출입

동선에 따라 난간 형식, 장식성, 구성요소 등에 큰 차

이가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경북지방 반가에 설치된

평난간을 대상으로 난간의 형식과 구성요소, 장식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북

지방에 남아있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조선시대 반가의

평난간이다. 평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의 반가를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관련 분야의 기초 연구가 미진

하여 1차적으로 문화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북지방 반가 중에서

평난간이 남아있는 32동2)의 반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표 1>)

이 연구에서는 평난간의 설치시기와 반가의 건립 시

기가 일치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연구대상 반가의 건축

시기는 문화재청 자료 및 정밀실측 조사보고서의 기록

을 토대로 하였다. 이들 반가의 상량문이나 기존 각종

조사보고서에는 난간의 설치시기와 증설시기, 수리시

기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

이 많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경북지방 반가에 남아있는 평난간

을 실측조사해서 얻은 실증적인 자료와 대상 반가의

정밀실측조사보고서, 각종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평난간의 세부형식별 사용시기와 특성을 고찰했

다. 평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안채, 사랑채, 별당에 설

치된 평난간을 조사하고, 이를 세부형식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평난간의 조형특성과 장식성

및 지역성은 비교 고찰을 통해 밝혔으며, 또한 궁궐

건축에 사용된 평난간과 비교를 통해 경북지방 반가에

설치된 평난간의 제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자 논제 내용 연구 대상

신정진

(1977)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난간양식에관한연구

궁궐건축에 난간의

세부분류 및 재료에

따른분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최영철 外

5인(1989)

정자건축의 난간과 공

간연출에관한연구

정자에 설치된 난간

과 공간 연출에 관

한연구

창덕궁 內

정자(亭子)

김태연·

윤재웅(1999)

한국전통주택 난간의

의장성에관한연구

주택에 설치된 난간

의 의장성 수법에

따른연구

주택 60호

최영철

(2000)

조선시대 궐내 계자난

간의 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계자 난간의 공간

연출특성고찰
경복궁,창덕궁

김동열

(2014)

황룡사지 출토 금동난

간편검토

황룡사지에서출토된

난간의 제작 연대와

세부조각분석

황룡사지 출토

금동 난간

전종우

(2016)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난간살에대한고찰

파만(卍)자 난간의

어원과기본형고찰

경주 월지,

황룡사지 금동

난간

표 2. 선행연구 목록

한국 전통건축의 난간에 관한 선행연구는 총 6편으

로, 이들 논문의 논제와 연구내용은 <표 2>와 같다.

선행연구는 신정진(1977), 최영철·홍승재(1898), 김태

연·윤재웅(1999), 최영철(2000), 김동열(2014), 전종우

(2016)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들은 궁궐과 정자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통주택의 난간에 관한 연구는 1999년에 김태연·윤재

2)연구대상은 경북지방의 반가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문

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보물 7동과 국가민속문화재 25동으로, 연구

대상 반가의 소재지와 건축시기 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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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태연의 연구는 전국에 남아

있는 전통주택의 계자난간과 평난간을 대상으로 청판

의 풍혈, 하엽 등 의장적인 몇몇 요소를 위주로 고찰

한 것으로 반가의 평난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

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2. 난간의 역사와 구성요소

2-1. 평난간의 발생과 변천

전통건축에서 난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구체적

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신정진(1977)3)이 신석기

시대 후기 고상식(高床式) 구조물에서 사람, 물건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한 바 있다. 주남철은 고구려의 장군총(將軍塚: 4C 후

반～5C 전반) 정상부의 석재에 남아있는 원형 구멍을

난간 동자주를 고정했던 장부 구멍으로 주장한 바 있

다.4) 위 주장에 따르면 5세기 전반 이전에 이미 평난

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때의 난간에 관

한 자료로는 석탑이나 사리구(舍利具) 등에 모각(模刻)

하거나 설치한 평난간의 사례를 비롯 경주 동궁과 월

지 터에서 목재 교란편(片)이 발굴되었다. 경주 동궁과

월지(안압지)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초기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破)卍자형 교란편(片)에 의해 당시

건물에 평난간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고려시대 석탑과 사리구에 평난간을 설치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조선시대 건축물 중 궁궐·관아·누정·

반가 등에는 사용된 풍부한 평난간 실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건물에는

다양한 형식의 평난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이후 평난간은 궁궐건축과 누각과 정자를 비롯

양반사대부의 반가(班家)에 설치되어 추락 방지 및 위

계와 거주자의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

2-2. 평난간의 구성요소

평난간은 계자난간보다 단순하고 간략한 형태가 특

징이며, 난간상방 위에 하엽을 놓고 그 위에 난간대를

올려 놓은 형태이다. 난간부재의 구성 방식과 형태에

따라 크게 머름형, 교란형, 머름·살대복합형, 간이살대

형 평난간으로 나뉜다.

3) 신정진,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난간양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3쪽

4)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7. 156쪽,

대개 머름형 평난간은 대개 난간대·법수·난간동자·

난간상방·난간청판·난간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5)(<그

림 1>) 난간대는 평난간의 가장 상단에 놓이는 수평

재로, 단면이 둥글어 돌란대라 하기도 한다. 반가의 평

난간에서는 대개 난간대가 난간상방의 기능까지 겸하

고 있다. 법수(法首)는 난간의 좌우 끝부분에 놓인 수

직재로 난간의 끝부분을 마감하는 역할을 하며, 법수

의 높이는 난간동자보다 크며, 대개 머리 부분을 깎아

장식했다. 난간 하방은 난간상방과 같은 형태의 수평

재로 평난간을 마룻바닥에 고정하는데 사용된다. 난간

청판은 난간동자 사이를 막아 대는 판재로, 크게 청판

중앙에 풍혈(風穴)을 뚫어 꾸민 것과 풍혈을 새기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그림 1. 머름청판형 평난간의 형태와 구성 부재(군자정)

이밖에 교란형 평난간은 머름형과 달리 난간청판 부

분에 亞자, 卍자 모양의 난간살대를 넣어 꾸민 것이다.

교란형 평난간은 난간대·법수·하엽·난간동자·난간상방·

난간살대·난간하방으로 구성되며, 난간살대의 짜임에

따라 卍자교란·亞자교란·파(波)卍자교란·빗살교란·X자

교란 등으로 세분된다.6) 연구대상 반가의 교란은 대개

난간대를 받는 장식적인 요소인 하엽 및 난간하방이

생략된 검박한 의장과 구성이 큰 특징이다.

3. 평난간의 유형 및 설치 위치

3-1. 평난간의 유형 분류

경북지방 반가에 설치된 평난간은 전체형태, 난간대

의 살짜임, 세부 구성요소에 따라 크게 머름형, 교란

형, 머름·살대복합형, 간이살대형의 4유형으로 구분된

다.(<표 3>) 이들 4유형의 평난간은 다시 세부형식의

차이에 따라 8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5)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278∼280

쪽

6) 김태연은 평난간을 머름형, 교란형, 안상형, 기타로 분류했다. 안

상형은 머름형 난간에 풍혈을 새긴 유형이며, 기타는 난간청판이 상

하 2단으로 구성된 형식이다.(김태연·윤재웅, 「한국 전통 주택 난간

의 의장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0권, 4호, 1999,

8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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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을 중심으로 평난간의 세부유형을 살펴

보면 먼저 머름형 평난간은 난간청판에 새기는 風穴의

有無에 따라 머름청판형과 풍혈투각형으로 세분된다.

교란형은 난간살대의 살 짜임에 따라 卍자형, 亞자형,

기타형으로 구분된다. 이밖에 머름·살대복합형과 간이

살대형 평난간이 있으며, 이중 머름·살대복합형 평난

간은 머름형과 유사하나 난간대를 받치는 난간동자를

위로 길게 뽑아 올려 난간대를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

다. 머름·살대복합형은 다시 난간청판의 風穴 유무에

따라 풍혈 있는 살대+투각형과 풍혈 없는 살대+청판

형으로 구분된다. 끝으로 간이살대형 평난간에는 세로

살대 위주의 세로살대형 평난간이 있다.(<표 3>)

평난간의 유형 실례

머름형

머름청판형

풍혈투각형

교란형

卍자형

亞자형

기타형7)

머름·살대
복합형

살대+청판형

살대+투각형

간이살대형 세로살대형

출처: 청송 문화관광

표 3. 평난간의 세부 유형과 실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북지방 반가에 설치된 평

난간8)은 크게 머름형, 교란형, 머름·살대복합형, 간이

7) 교란형 중 기타형은 卍자형과 亞자형 교란에 속하지 않는 독특

한 살짜임의 교란으로, 양동마을의 상춘헌고택, 두곡고택, 봉화 송석

헌고택, 봉화 만산고택 등에 사용되었다.

8) 평난간의 평균높이는 머름형 279.7mm, 머름·살대복합형

421.7mm, 교란형 432.9mm이다. 교란형 평난간의 높이가 가장 높고

머름·살대복합형이 그 다음이고, 머름형은 교란형보다 150mm이상

낮다. 양동 향단의 안채에 설치된 교란형 평난간은 높이가 819mm

살대형의 4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난간청판의

풍혈 유무와 살대의 살짜임에 따라 머름형 평난간은

머름청판형과 풍혈투각형 그리고 교란형은 卍자형 亞

자형 기타형의 3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머름+살대

복합형 평난간은 살대+청판형과 살대+투각형으로, 간

이살대형 평난간은 세로살대형으로 나뉜다.

이들 평난간의 중 가장 많이 설치된 평난간은 교란

형으로, 사랑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안채 5, 사랑채

13). 다음은 머름형 11동(안채6, 사랑채5), 머름·살대복

합형 10동(안채 4, 사랑채 6), 간이살대형 4동(안채 3,

사랑채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9).(<표 4, 5>참조)

3-2. 평난간의 부재 결구 및 유형별 사용 시기

평난간을 구성하는 난간대-난간대, 난간대-판재, 난

간대-난간동자, 마루귀틀-난간동자 등의 결구에 다양

한 이음과 맞춤법이 사용되었다. 난간대는 통재로 처

리하기 어려워 대개 이어서 사용했다. 맞댄이음 또는

반턱이음 기법이 주로 사용하여 난간대를 길이방향으

로 연결하여 사용했다. 연구대상 반가에서는 맞댄이음

보다 반턱이음(<그림 2>의 ①)을 사용하여 난간대를

이었으며, 철물(<그림 2>의 ②)를 사용하여 이음부를

더욱 단단하게 고정한 사례도 있었다.

①봉화 서설당고택 ②안동 진성이씨종택

그림 2. 난간대의 반턱이음 및 철물 보강

①통장부맞춤 ②외장부맞춤 ③쌍장부맞춤

그림 3. 평난간에 사용된 각종 장부맞춤

수직재인 난간동자나, 법수 등을 마룻바닥 또는 수평

재와 결구할 때는 주로 장부맞춤을 했다. 즉 난간동자

으로 너무 높아 평균높이 산출시 제외했다.

9) 평난간 설치빈도는 교란형 18동(안채 5동, 사랑채 13동) 다음은

머름형 11동<안채 6동(9개소), 사랑채(5동 6개소)>, 머름·살대복합

형 10동(안채 4, 사랑채 6), 간이살대형 4동<안채 3동(4개소), 사랑

채 1>으로 조사되었다. 단, 머름형과 교란형이 연결된 경우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소유자의 조사 거부로 조사하지 못한 반가는 실

측도면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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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수를 마루귀틀 또는 난간대와 짜 맞출 때는 주로

통장부맞춤, 외장부맞춤, 쌍장부맞춤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사용했다.(<그림 3>) 이 중 통장부맞춤(<그림 3>의

①)의 사례는 경주 양동마을 두곡고택의 평난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장부맞춤은 경주 양동마을 사호

당 고택의 평난간에서 사용되었다.(<그림 3>의 ②, ③)

이처럼 평난간의 부재 결구를 살펴보면 난간대의 이

음에는 반턱이음, 난간동자나 법수를 마룻바닥에 고정

할때는 통장부맞춤, 외장부맞춤, 쌍장부맞춤 등의 맞춤

법이 사용되었다. 쇠못이나 띠쇠를 사용하여 보강하기

도 했는데, 쇠못은 마루귀틀에 난간동자를 고정하거나

난간대와 난간동자를 긴결할 때 사용되었다.(<그림 4>

의 ①) 띠쇠는 연구대상 중 안동 진성이씨종택의 사랑

채와 별당사랑채에만 사용되었다.(<그림 4>의 ②)

①안동 권성백고택 ②안동 진성이씨종택

그림 4. 평난간에 사용된 각종 철물

한편 연구대상 반가에 설치되어 있는 평난간의 유형

별 사용 시기를 살펴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

다.(<표 1,4,5>참조) 머름형 평난간은 주로 하회양진당

(1650년 중수)·하회충효당(1516년)·안동 의성김씨종택

(1588년 중수) 등 16세기에 건축 또는 수리된 바 있는

연구 대상 중 오래된 반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

났다. 머름형 평난간은 18세기 이후 용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세기 중반 이후 다소 증가한다. 이

러한 경향을 보이는 반가로 18세기에 지은 안동 하회

마을의 하동고택(1836년)과 화경당고택(1862년) 및 양

동마을 사호당고택(1840년)·안동 권성백고택(1800년말)

을 들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머름형 평난간은 16세

기 또는 그 이전 반가에서 일찍부터 사용된 고식(古

式)의 평난간이나 그 후 19세기까지도 꾸준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란형 평난간은 연구대상 반가 중 경주 양동

향단(1580년경)에 처음 사용된 후 18세기 초반에 들어

와 양동마을의 상춘헌고택(1730년), 두곡고택(1730년),

봉화 송석헌고택(1700년대), 봉화 만산고택 등에 비교

적 널리 사용되었으나 머름형에 비해 수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처럼 교란형 평난간은 16세기 말부터 반

가에 설치되었으며, 그 후 17세기에는 설치 빈도가 감

소하다가 18세기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교란형 평난간

의 설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

에 머름·살대복합형(주로 살대+청판형) 평난간은 안동

의성김씨종택(1589년중수)과 상주 양진당(1628년,1808

년 중수)·봉화 송석헌고택(18세기)·안동 권성백고택(19

세기)에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은 16세기말에 등장하여 17～18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18세기 초에 많이 사용되었다.

3-3. 평난간의 설치 위치와 유형

(1)안채

연구대상 반가 32동 중 16동(22개소)10)의 안채에 평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평난간의 설치 위치는 대개

안방 정면의 툇마루 또는 쪽마루 끝, 건넌방 정면의

툇마루 또는 함실마루 끝, 부엌에 인접한 다락마루 끝

등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5>) 주 출입 동선이

통과하는 대청 주위보다 대개 온돌방에 면한 쪽마루

또는 툇마루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난

간이 거주자의 사회적 지위와 위계를 상장하는 요소로

중요했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①양동마을사호당고택
②하회마을화경당고택
(출처: 실측조사보고서)

③안동하회충효당
(출처: 블로그naver a1k1)

그림 5. 안채에 설치된 머름형 평난간

안채에서 평난간의 설치 빈도를 보면 건넌방 정면

마루 끝(함실마루 포함)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

다.(12/22개소)11) 다음으로 부엌에 인접한 식료품 등을

수장하는 누다락 앞쪽에 설치된 것이 6개소, 안방 정면

툇마루 또는 쪽마루 끝에 설치된 것이 4개소로 나타났

다. 건넌방 전면의 함실마루 등에 평난간을 많이 시설

한 것은 그 방이 안노인의 거처공간으로12), 안노인이

10) 연구대상 반가 중 안채에 평난간이 설치된 사례는 16동이라는

의미이고, 괄호 안의 22개소라는 것은 안채에 머름형과 교란형 평난

간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했기 때문이다. 안채에

설치된 평난간은 크게 머름형, 교란형, 머름·살대복합형, 간이살대형

등 4유형이며. 이를 세분하면 머름청판형, 머름투각형, 卍자교란, 기

타교란, 살대+청판형, 세로살대형 등 6종류가 된다.

11) 평난간이 안방 앞마루에 설치된 경우는 전체 22개소 중 4개소,

다락의 마루 끝에 설치된 경우는 전체 22개소 중 6개소이다. 교란형

은 22개소 중 5개소이고, 머름·살대복합형과 간이살대형은 각각 4개

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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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평난간

위치 유형

안동하회충효당(1516년)
건넌방 머름청판형

2
다락 상단 풍혈투각형

경주양동향단(1580년경) 안방 卍자형 1

안동 의성김씨종택
(1588년 중수)

안방 살대+청판형
2

다락 상단 풍혈투각형

예천권씨초간종택별당 건넌방 卍자형 1

상주 양진당 안방 살대+청판형 1

예천 남악종택 건넌방 卍자형 1

안동 하회양진당
건넌방 머름청판형

2
다락 상단 머름청판형

안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건넌방 세로살대형

2
다락 상단 세로살대형

봉화 송석헌고택
건넌방 살대+청판형

2
건넌방 세로살대형

양동마을상춘헌고택 건넌방 기타 1

경주 양동마을 두곡고택 건넌방 기타 1

청송 서벽고택 다락 상단 세로살대형 1

안동하회마을 하동고택 다락 상단 머름청판형 1

경주양동마을사호당고택
안방 머름청판형

2
건넌방 머름청판형

안동하회화경당고택 건넌방 머름청판형 1

안동 권성백고택 건넌방 살대+청판형 1

계 22

*범례: 안방-안방 앞 마루, 건넌방-건넌방 앞 마루

표 4. 안채의 평난간 설치 위치와 유형

함실마루에 앉아 소일하며 가정 대소사를 챙기는 것을

고려할 때 거주자의 안전과 지위 등을 고려하여 거기

에 머름청판형 평난간을 많이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누다락 앞에 설치하는 난간은 수장하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울러 앞이 개방된 높은 누다락에

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 평난간의 설치 사례를 하회 충효당 안채를 통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건넌방 앞쪽 마루에 머

름청판형, 누다락 끝에 풍혈투각형 평난간이 각각 설

치되어 있다. 건넌방 앞쪽 마루(2칸) 끝에 시설한 머름

청판형 평난간은 높직한 건넌방 앞쪽 마루를 사용하는

거주자의 안전과 사용자의 위계를 고려한 것이며, 누

다락 끝에 시설한 풍혈투각형 평난간은 의장적 효과

및 사용자의 안전과 물품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에 사용된 평난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머름형

이 9/22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란형(5/22개소), 머

름·살대복합형(4/22개소), 간이살대형(4/22개소)의 순이

었다. 머름형 평난간 중에도 난간청판에 풍혈을 새기

12)主婦는 안방(또는 큰방)에 거처하며, 안방은 가사운영권을 가진

주부의 상징이었다. 안방 반대방향에 건넌방 혹은 아랫방을 배치하

여 격리관계 또는 위계관계를 이루었다. 시간이 지나면 가사운영권

을 며느리에게 물려주며 이때 안방물림이 이루어진다.(강영환, 『새

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13, 169쪽)

지 않은 간략하고 고졸(古拙)한 머름청판형(7/22개소)

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풍혈을 새긴 풍혈투각형은

2/22개소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같이 경북지방 반가의 안채에는 풍혈이 없는 머름

청판형 평난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장식성이

배제된 검박하고 고졸한 난간으로, 평난간 중에서도 높

이도 가장 낮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치를 금하고 검

박함을 숭상했던 유교적 생활윤리와도 잘 부합했으며,

따라서 반가에서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교란보다 간략

한 머름청판형 평난간을 특히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2)사랑채

사랑채(별당포함)에 사용된 평난간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대개 사랑방 앞쪽의 툇마루 끝 또는 사랑방+사랑

대청 앞쪽의 마루 끝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사랑채나 별당의 측면에 길게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표 5>, <그림 6,7,8,9>) 특히 사랑대청 앞에 길게 평

난간을 설치한 것은 안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림 6. 양동마을 송첨종택 사랑채의 평난간

(출처: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25))

평난간이 설치된 사랑채는 연구대상 32동 중 18동

(28개소)으로 나타났다. 사랑채에는 머름형, 교란형, 머

름·살대복합형, 간이살대형 평난간이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평난간의 경우 세부형식에서는 안채와 다소 차

이를 보였다. 즉 사랑채에는 머름투각형을 비롯 卍자

교란, 亞자교란, 기타교란, 살대+청판형, 살대+투각형,

세로살대형 평난간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안채에

잘 사용되지 않는 난간형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처

럼 接賓客의 공간으로 가장이 거주하는 사랑채에는 의

장적이고, 장식성이 큰 난간인 풍혈투각형, 亞자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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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평난간

위치 유형

경주 양동 향단 사랑방 세로살대형 1

안동의성김씨종택(큰사랑채) 사랑방 살대+청판형
2

안동의성김씨종택(작은사랑채) 사랑방 풍혈투각형

예천권씨 초간종택별당
사랑방 卍자형

2
기타 卍자형

경주 양동마을 송첨종택 방+대청 亞자형 1

영덕 충효당종택 사랑방 卍자형 1

안동 임청각 군자정 사랑방 풍혈투각형 1

봉화 계서당종택 방+대청 살대+청판형 1

안동 도암종택 사랑방 풍혈투각형 1

안동 귀봉종택
사랑방 풍혈투각형

2
사랑방 풍혈투각형

경주 양동마을 이향정고택 방+대청 卍자형 1

안동 진성이씨종택(사랑채) 방+대청 卍자형
2

안동 진성이씨종택(별당) 사랑방 풍혈투각형

봉화 송석헌고택
방+대청 살대+청판형

2
사랑방 기타

봉화 서설당고택 방+대청 살대+청판형 1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사랑방 亞자형

2
사랑방 亞자형

예천 물체당고택 방+대청 卍자형 1

청송 사남고택 사랑방 살대+투각형 1

의성 소우당고택 사랑방 卍자형 1

봉화 만회고택 방+대청 살대+투각형 1

청도운강고택과만화정(사랑채) 사랑방 亞자형
2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별당) 사랑방 卍자형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고택 기타 亞자형 1

봉화 만산고택 사랑방 기타 1

계 28

*범례: 사랑방-사랑방 앞쪽 마루, 방+대청-사랑방과 사랑대청 앞쪽마루

표 5. 사랑채의 평난간 설치 위치와 유형

살대+투각형 평난간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동

선의 공간에 시설되는 난간의 형식을 통해 家門과 家

長의 사회적 지위 등을 외부인에게 전달하려는 주인의

건축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채에는

평난간 중에서 권위와 위엄, 지위 등을 표현하기 용이

한 교란형식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예천권씨초간종택 별당 남측의 평난간

연구대상 반가의 사랑채에는 장식적인 亞자 교란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채에는 亞자형

교란보다 장식성이 낮은 卍자형 또는 간략한 기타형

교란이 사용되었다. 이밖에 간략한 형태의 살대+청판형

평난간의 경우 사랑채에는 난간청판에 풍혈을 새긴 장

식적인 살대+투각형 평난간이 사용되었으나 안채에는

검박한 머름청판형 또는 살대+청판형이 채용되었다.

그림 8. 안동임청각 군자정 측면에 시설한 평난간

그림 9. 안동 도암종택 사랑방 정면의 평난간

이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사랑채에는 장식적인

亞자형, 卍자형 교란 및 난간청판에 풍혈을 새긴 풍혈

투각형 평난간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안채에는 장식성이 낮은 머

름청판형 평난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안채와 사

랑채의 상이한 공간 특성과 용도가 반영된 결과라 하

겠다. 즉 가장의 거처로 접객공간으로 사용된 사랑채

에는 가장의 신분과 가문의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

기 위해 안채보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교란을 적극 채

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랑채에 외관이 간단한

간이살대형 평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안채와 사랑채(별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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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난간은 그 형식과 설치 위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사랑채에 화려하고 장

식적인 亞자 교란이 많이 설치된 것은 사랑채가 가장

(家長)의 거처로 접객과 사회활동의 중심이라는 독특

한 공간 성격이 반영된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4. 평난간의 장식성과 지역성

4-1. 평난간의 장식성

경북지방 반가에 설치된 평난간은 매우 소박하고 검

박하다. 궁궐의 평난간13)과 비교해보면 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는 경북지방 반가에는 크게 머름형과

교란형 평난간을 중심으로 또는 복합된 머름·살대 복

합형, 간이살대형 평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궁궐

의 평난간도 머름형과 교란형이 대부분이나 연구대상

반가에 설치되어 있는 머름·살대 복합형, 간이살대형

평난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창덕궁 부용정 창덕궁 칠분서

그림 10. 궁궐의 교란형 평난간과 난간 청판의 풍혈

①창덕궁 승재정 ②안동 의성김씨종택

그림 11. 평난간의 난간청판에 새긴 풍혈의 문양 비교

교란형 평난간도 형태와 구성방식 및 살짜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경북지방 반가의 교란형 평난간은 높

이가 낮고 난간살의 짜임이 卍자형, 亞자형 위주여서

궁궐의 난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검박한 형태가 특징이

다. 반면 궁궐에 설치된 교란은 卍자형, 亞자형 외에

빗살, X자형 등 난간의 살 짜임이 정교할 뿐만 아니라

매우 화려하고 다양하다.(<그림 10>)

경북지방 반가의 경우 난간청판에 대개 간략하고 고

졸한 안상형 풍혈이 투각되어 있으나 궁궐의 경우

13) 궁궐에 설치된 평난간에 대해서는 신정진(1997)의「조선시대 궁

궐건축의 난간양식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를 참고하여

서술했다.

<그림 11>의 ①과 같이 다양한 화문(花紋)을 조식하

여 그 형태와 구성이 매우 장식적이다. 뿐만 아니라

궁궐의 평난간은 단청을 올려 화려하게 장식한 반면에

가사규제에 따라 단청할 수 없는 경북지방 반가의 평

난간은 목재의 재질감과 목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①창덕궁 승화루 ②안동 의성김씨종택

그림 12. 궁궐과 반가의 평난간 형식 비교

그리고 경북지방 반가의 머름형과 교란형 평난간은

공히 난간청판이 단층(單層)이나 궁궐에서는 난간청판

을 겹으로 놓아 복층의 난간을 구성한 사례도 많다.

심지어 머름형과 교란형 평난간을 복합하여 복층의 평

난간을 구성하기도 했다. 즉 창덕궁 승화루의 난간

(<그림 12>의 ①)은 풍혈투각형 난간 위에 2단의 교

란형 평난간을 올려 높은 평난간을 구성한 것이다. 이

밖에 궁궐에서는 3, 4단의 높고 화려한 평난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경북지방 반가의 평난간의 조

형적 특징은 단층의 낮고 소박한 형태를 일관되게 추

구한데 있다.(<그림 12>의 ②)

또한 궁궐에 사용된 장식적이고 화려한 교란형 평난

간은 경북지방 반가의 간략한 평난간에 비해 구성형식

과 부재 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궁궐건축의 평난간

은 난간대, 법수, 하엽, 난간동자, 난간상방, 난간청판,

난간하방 등의 부재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부재의 치

목, 결구도 매우 정교하여 왕의 위엄과 권위를 표현하

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궁궐의 평난간이 매우 장

식적이고 규범적인 조형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면 경북

지방 반가의 평난간은 대개 하엽, 난간상방, 난간하방

등의 부재를 생략하고, 규범에 구속되지 않은 검박하

고 대범함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반가의 평난간은 부

재를 생략하고, 간략하고 검박한 조형을 추구한데 그

특징이 있다.

4-2. 평난간의 지역성

연구대상 평난간의 지역성을 연구대상 반가의 대부

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시, 안동시, 봉화군의 세 지역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14). 먼저 연구대상인 경주지역

14) 연구대상 반가는 안동시 11동, 경주시 6동, 봉화군 5동, 예천군

3동, 청송군 2동 외에 상주시, 청도군, 의성군, 영천시, 영덕군에 각

1동씩 분포하고 있다. 연구대상 반가가 많이 분포하는 안동시,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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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 중 평난간이 설치된 사례는 총 5동(8개소)이었

다.15), 설치된 평난간은 머름형, 교란형, 간이살대형으

로 이 중 卍자형, 亞자형 교란이 머름형 평난간16)보다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5/8)(<그림 13>)

평난간이 설치된 안동지역 반가는 11동(20개소)이

며17), 이들 반가에는 머름형, 교란형, 머름·살대복합형,

간이살대형 평난간이 사용되었다. 안동지역에서는 머

름형 평난간의 설치 빈도가 교란형 보다 월등히 높았

으며(12/20개소), 머름형 중에도 풍혈투각형이 다수를

차지했다(8/12).(<그림 14>)18) 그리고 안동지역 반가

에는 소수이긴 하나 경주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머

름·살대복합형 평난간도 사용되었다.

양동 이향정고택 양동 송첨종택 양동 상춘헌고택

그림 13. 경주지역 반가의 교란형 평난간

작은사랑방
안동 의성김씨종택

다락 상단
안동 의성김씨종택

온돌방 앞
안동 임청각 군자정

그림 14. 안동지역 반가의 머름형 평난간

반면 봉화지역 반가(5동, 8개소)에는19) 교란형, 머

름·살대복합형, 간이살대형 평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봉화지역 평난간의 특징은 경주, 안동지역

반가에서 볼 수 있는 머름형 평난간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히 봉화지역 반가의 경우 경

주, 안동지역 반가에서 보기 어려운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이 가장 많이 사용된데 가장 큰 특징이 있

다.(5/8개소) 이처럼 평난간 중에서 가장 높은 머름·살

대복합형 평난간이 집중 분포한다는데 봉화지역 평난

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시, 봉화군의 세 지역 외에는 사례가 적어 비교 고찰이 불가능하다.

안동시, 경주시, 봉화군에 현존하는 반가를 대상으로 평난간의 특성

을 비교한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평난간의 지역성이란

제목으로 서술했다.

15) 경주지역 반가의 경우 평난간과 계자난간의 비율을 볼 때 평난

간의 설치 비율이 다소 높다.

16) 머름청판형 평난간은 양동마을 사호당고택 등 2곳에서 사용되었다.

17) 안동지역 반가의 평난간과 계자난간 설치 비율을 보면 평난간

이 계자난간보다 월등히 많다.

18) 교란형 평난간은 총 20개소 중 2개소에서 나타났다.

19) 봉화지역 반가에 설치된 평난간과 계자난간의 설치 비율은 평

난간이 계자난간보다 우세했다.

봉화지역 반가의 경우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이 대

개 사랑채 前面에 설치되어 있으나 안동지역에서는 계

단 주위나 안방 전면(前面) 등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봉화지역 반가의 사랑채 전면(前面)에 머름·살대복합

형 평난간이 많이 설치된 것은 급한 경사지에 입지하

는 이 지역 사랑채의 독특한 배치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급한 경사지에 입지하는 봉화지역 반가의 사랑

채의 경우 대개 전면(前面) 기단이 높고 마루도 마치

누마루처럼 높직하여 정면에서 직접 사랑채로 출입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그림 15>) 따라서 대개 사랑채

의 측면 또는 배면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다. 높은 사

랑마루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의 안전을

위해 사랑채 정면에 키 큰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랑채의 입지 특성

및 독특한 진입 동선은 자연 사랑채 전면에 머름·살대

복합형 평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것으

로 보인다.

(도면출처: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35))

그림 15. 봉화지역의 머름·살대 복합형 평난간(송석헌고택)

이처럼 경북지방 반가의 평난간에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 지역의 지형조건과 건축형

식, 진입동선 등이 영향을 미쳐 독특한 유형의 평난간

이 더 많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짐작된다.

즉 경주지역 반가에는 교란형 평난간, 안동지역 반가

에는 머름형 평난간이 타 유형의 난간보다 선호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봉화지역 반가의 경우 사랑채 전

면에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는 경주와 안동지역 반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지역 반가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간략

한 머름형 평난간도 지역별로 세부형식에서 차이를 보

였다. 안동지역 반가에는 머름형 평난간 중 풍혈투각

형이 더 많이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반가

에 사용되지 않은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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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연구를 통해 경북지방 반가에 설치된 평난간을

대상으로 난간의 유형, 특징, 지역성을 고찰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지방 반가의 평난간은 크게 머름형, 교란

형, 머름·살대복합형, 간이살대형의 4유형으로 구분되

며, 이는 난간청판의 형태와 살 짜임 등에 따라 다시

8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즉 머름형 평난간은 난간

청판의 풍혈의 유무에 따라 머름청판형과 풍혈투각형

으로 구분되며, 교란형 평난간은 난간에 사용된 살대

의 구성형태에 따라 卍자형, 亞자형 및 기타형으로 세

분된다.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도 풍혈(風穴) 유무에

따라 살대+청판형과 살대+투각형으로 나뉜다. 그리고

경북지방 반가의 평난간은 난간청판이 단층(單層)인

형태로, 이는 난간청판과 난간살대를 겹으로 구성하거

나 복층의 머름형과 교란형을 주로 사용한 궁궐의 평

난간과 확연히 구별된다. 무엇보다 연구대상 반가의

평난간은 장식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낮고 검박한 단층

위주의 평난간으로 일관해온데 큰 특징이 있다.

둘째, 평난간의 부재 결구에 이음과 맞춤법이 사용

되었다. 난간대 이음에는 반턱이음 그리고 난간동자와

짜여 지는 난간대, 마루귀틀 등의 결구에는 통장부맞

춤, 외장부맞춤, 쌍장부맞춤 등의 수법이 사용되었다.

마루귀틀에 난간동자를 고정하거나 난간대와 난간동자

를 긴결할 때 쇠못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철물을

사용하여 평난간의 부재 결구를 보강하거나 장식한 사

례는 매우 드물었다.

셋째, 경북지방 반가에 사용된 평난간의 유형별 사

용 시기를 살펴본 바 머름형은 주로 16～17세기, 교란

형은 18～19세기에 많이 채용되었다. 특히 교란형 평

난간은 16세기말에 나타나 17세기에는 많이 시설되지

않다가 18∼19세기에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은 16세기 후반에 나타나 17～

18세기까지 사용되었으며, 특히 18세기 초에 많이 쓰

였다. 끝으로 평난간의 유형별 설치 빈도는 교란형 평

난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머름형, 머름·살대복합

형, 간이살대형 평난간의 순이었다.

넷째, 안채와 사랑채에 주로 사용된 평난간은 채에

따라 설치 위치에서 차이를 보였다. 안채에서는 주로

건넌방 전면의 마루 끝을 비롯 안방 전면의 툇마루(또

는 쪽마루), 부엌에 인접한 누다락 정면에 주로 설치되

어 있었다. 반면 사랑채(별당포함)의 경우 사랑방 앞쪽

또는 측면의 마루 끝에 주로 시설되었다. 일부 반가에

서는 사랑대청 앞쪽에 평난간을 시설한 사례도 있었다.

여서이 거처하는 안채에는 낮고 간략한 형태의 머름형

평난간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사랑채에는 장식적

인 교란형(亞자, 卍자) 평난간이 많이 시설되었다. 외래

객을 접객하는 사회적 공간인 사랑채에는 장식적이고

의장성이 높은 교란형 평난간을 설치하여 가장과 가문

의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한 반면 내밀한 가족의 생활

공간인 안채에는 간략하고 검박하며 실용적인 머름형

평난간을 사용하여 조선시대 유교윤리에 맞는 생활공

간의 성격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경북지방 반가의 평난간에 나타나는 지역성

을 알아보기 위해 안동, 경주, 봉화의 세 지역의 평난

간을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안동지역 반가에는 머

름형 평난간, 경주지역 반가에는 교란형 평난간이 주

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지역에서는

머름형 평난간 중 풍혈 투각형을 특히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지역의 경우 대개 사랑채 정면에 경주,

안동지역 사랑채에서 볼 수 없는 키가 큰 머름·살대복

합형 평난간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면 기단이

높고 사랑마루도 누마루처럼 높아 사용자의 안전을 위

해 독특한 머름·살대복합형 평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반가의 입지 특성․배치형식․진입

동선이 난간의 설치 위치와 형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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